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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0월 4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

갈라디아서 6:7-9 / 새찬송가 351(통일 389)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1.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죄를 지고 태어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입니다

 죄의 겉모습은 즐거움이지만 죄의 결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

으나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하고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한 선

악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

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두 크든 작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시

51:5).

 2. 이 자연스러운 낙심과 포기하고자 하는 좌절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

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갈6:7). 오늘 본문은 낙심이나 좌절이 무엇을 

심고 거두어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은 모두 세상의 

겉모습에 속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낙심하게 됩니다(갈6:8 상반절). 아무

리 좋은 것을 거둬도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의 가면을 걷어내고 감춰진 실상을 본 사람은 깨닫고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갈6:8 하반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참

모습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롬8:21,22).  

 옛날 중국 황제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이는 도교에서 주장하는 불로장

생의 약을 먹었기 때문인데 그 약은 주성분이 수은으로 각종 유해성분이 가득한 

액체금속이었습니다. 진시황도 수은을 불로장생약으로 생각하고 먹어 결국 수은

중독으로 인한 장기 손상 및 부작용으로 49세 때 급사하였습니다. 장수하고자 하

는 욕망이 참 진리를 가렸기에 스스로 속아 이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 실상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실상을 

본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나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기에 인생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

다(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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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일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기에 낙심과 포기를 

가져옵니다(전2:11). 만약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하는 일

이 사람의 일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낙심과 포기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그 죽음도 부활 

영생의 씨앗이 됩니다(고전15:42-44). 

 하나님의 일 그 자체는 우리에게 늘 새 소망과 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고전15:58). 

 

< 적용 & 실천 >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하자는 마음이 듭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낙심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일인지 여

쭤보며 기도합시다. 


